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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까지 1천억원 조성..관주도 탈피해 고객지향  

 

(창원=연합뉴스) 정학구 기자 = 경남지역 문화 경쟁력을 높이고 수도권에 편중된 문화예술이 지역에

서도 꽃 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경남문화재단이 내년 1월 창립된다. 

 

   경남도는 10일 오후 서만근 행정부지사와 도의원, 도내 분야별 예술계 인사 등 40여명의 발기인들

이 모인 가운데 경남문화재단 발기인대회를 가졌다. 

 

   내년 1월 창립총회를 거쳐 공식출범할 경남문화재단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출자전환과 도 일반회

계 출연금 등 114억의 기본재산으로 출발, 2025년까지 1천억원을 적립할 계획이다. 

 

   이 재단은 급변하는 문화행정 환경변화에 맞춰 분야별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기구로서 관 주

도의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전문가와 함께 하는 고객 지향적 시스템으로 변화시킨다는 구상이다. 

 

   경남문화재단은 또 출범기와 도입기, 정착기, 성숙기로 나눠 초기엔 문화예술 창작활동 기반을 구

축하고 경남예술사랑 티켓제,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,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을 중점추진할 계획이

다. 

 

   이후에 재단은 문예단체와 기업 메세나 등 민간협력사업을 강화하고 문예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

한편 축제 기획과 문예단체 공연 컨설팅도 추진하기로 했다. 

 

  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모할 것으로 알려졌다. 

 

   현재 전국 16개 시ㆍ도 가운데 서울과 부산, 경기 등 8개 시ㆍ도에서 문화재단을 갖고 있고 경북 

등 상당수 지자체도 문화재단 창립을 준비하고 있다. 

 

   서만근 부지사는 이날 "경남은 지리산과 낙동강, 남해안으로 대표되는 풍요로운 자연과 찬란한 문

화예술의 전통을 갖고 있다"며 "재단은 앞으로 지역 문화자원을 세계인의 문화예술로 재창조하기 위

해 노력하겠다"고 말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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